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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내수 한계 수출로 극복
중국에 자이데나 수출 성사단계 … 한․중․일 네트워크도 구축

동아제약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일찌감치 원료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약 완제품을 여러 나라에 수출해 연간 200억원 정도의 수

입을 올리고 있다.

완제 의약품으로는 빈혈치료제 에포론, 항암치료보조제 인터페론과 류코스팀, 사람 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 

결핵치료제 크로세린 등을 브라질과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필리핀,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 수출하고 있

다.

또 항암제 에피루비신, 결핵치료제 사이클로세린과 테리지돈 등 원료 의약품을 인디아와 러시아, 영국, 독일, 

터키, 남아프리카 등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의 수출전선에는 더욱 파란 불이 켜졌다.

출시 1년 만에 성공적으로 국내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 토종 발기부전 치료제 자이데나를 사우

디에 3000만달러 가량 수출하며 기염을 토했다.

이와 함께 이미 중국당국의 자이데나 수입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국산 발기부전 치료가 중국대륙

에도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는 항암제 젬시트(3000만달러)와 불임치료제 고나도핀(1500만달러)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나아가 신약 개발과 더불어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 아래 한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삼각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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